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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면  부 대  탐 방

1/72 기갑대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9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행 사

SOYO Rock Festival

7 면  영 어 교 육 연 재

Winglish.com

8 면  안 녕 하 세 요

손미나

6.25참전 미 해병 유해 송환식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

는 유해 1구의 송환을 위한 유엔군 사령부

의 의장 행사가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용산 메인 포스트의 나이트필드 연병장에

서 열렸다. 유엔군 사령부의 기획 참모부

장 Timothy E. Donovan 준장과 한국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중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날 행사에는 미 8군 군악대와 유엔군 사령부

의 의장대가 참가하여 21발의 조총을 발사

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기념사에서 김명환 중장은 "50년전 이국

멀리 한국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

하게 사망한 한 유엔군 병사의 희생은 오늘

의 발전된 한국군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

다"고 고인의 넋을 추모했으며  Timothy E.

Donovan 준장 역시 "이 병사의 애국심과 희

생, 헌신적인 군인 정신을 기억해야 될 것"

이라고 했다.

송환될 유해는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

리 두에기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되

었으며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가하여 '전투 중 사망/사체 미 발견'

으로 분류되었던 미 해병 조종사로 추

정된다. 합동신문조는 사체가 묻힌 모

래밭 지하 1m를 파 보니 50여 년 된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흩어져 있었으

며 주변에 미 해병임을 알 수 있는 인

식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동신문

조는 사체 주변에 1951년 제작된 천

으로 된 영문 표기의 한국지도와 낙하

산 줄을 발견, 이 사체가 한국전에 참

가한 미 해병이며 비행기에서 비상 탈

출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는 하와이 중앙 신원 확인소에

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Ulch i  Focus Lens 참가로 인하여 카투사 신문

8월 두 번째  호는 휴간합니다.

Habitat 사랑의 집짓기 행사

2면에서 계속...

전 미대통령 Jimmy Carter와 전 필

리핀 대통령 Corazon Aquino가 집없

는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한 자

선사업인 Jimmy Carter Work Project

(이하 JCWP)2001을 위해 한국에 온

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창립

자인 Millard Fuller도 9,000 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8월 5일부터 11

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또한 범세계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

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의 창립 25주

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는 비영

리, 비종파적 기독교 조직이자 세계에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송환될 유해를 수송중인 한미 해병대 의장대

집짓기 성금을 건네주고 있는 Robert J. Jenkins USFK 군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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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Kimtaew@usfk.korea.army.mil

미8군 수영대회 카투사 금메달 수상

지난 7월 21일에 있었던 미 8군 수영대

회 100m 배영 결승전에서 카투사 참가자

가 우승을 하였다.

미 2사단 1-72전차대대 본부중대 작

전과 소속 안상현 상병이 그 주인공이다.

평소 수영을 즐기고 자타가 인정하는 수준

급 수영실력을 갖춘 안 상병에게 이번 대회

는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가한 배영 100m부분에서 안 상병은 당

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대회 당일 날 조금 걱정했었습니다. 전

날 훈련으로 비를 맞고 또한 몹시 피로했었

습니다. 게다가 결승전까지 올라온 다른 선

수들은 모두 저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해 보

여 조금 위압감을 느꼈었습니다" 라며 안

상병은 대회 전 소감을 말했다.

안상현 상병의 금메달 획득은 당연한 것

인지도 모른다. 안 상병은 고등학교 시절

고등부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었고 올 2001

년 미 8군 수영대회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던 경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여는 모든 수영대회

를 휩쓸고 지난 달 2사단에서 열렸던 War-

rior Olympic 에서도 자신의 부대인 1-72

전차대대를 대표하여 수영대회에 참가했었

다. 평소에도 그는 동료들과 함께 Cp. Casey

에 있는 수영장을 자주 찾았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으로 인해 수영선

수의 꿈을 접었지만 군에 와서도 이런 기회

를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매우 기쁩니다"라며

메달 획득 소감을 말했다.

안 상병은 배영, 평영, 접영 등 못하는

수영 스타일이 없다. 그에 의하면 경험으

로 물 속에서의 감각을 익히게 된다면 어

떠한 스타일이라도 소화할 수 있다고 한

다.

"수영은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

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입니다.   게다

가 이런 무더운 여름에 더없이 좋은 스트

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안

상병은 다른 카투사들에게 수영을 적극

추천했다. 올 2001 미8군 수영대회에서 수

상한 다른 카투들사들은 100m 평영에서 2

헌병중대 최지웅 상병(금메달)과 200m 자

유형에서 61화학중대의 박동주 일병(동메

달)이다.

Korea Training Center 실사격 훈련
지난 7월, 경기 북부지방에 있는

Korea Training Center에서는 대대

급 단위 기갑부대의 실 사격 훈련이

있었다.

이 달 실 사격 FTX에 참가한 부대

는 2사단 1여단소속의 1-72기갑대대.

이들은 국내 최대규모의 사격장인

KTC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실 사격 FTX에 참가하였다. 1-72

기갑대대의 M1A1 Abrahams 전차들

은 KTC의 전차전용 사격장인

Rodriguez Range에서 약 2주간의 기

간에 걸쳐 실 사격 전차포 qualifica-

tion을 가졌다. 각 전차는 밤낮을 가

리지 않고 대당 약 50여 발의 포탄을

소모하면서까지 사격훈련을 하였다.

오후에는 주간사격을, 야간에는 야시

경과 야광탄을 이용한 야간사격훈련

이 실시되었다.

악천후, 무더운 열기 그리고 사격

훈련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전차들로

인하여 전차병들의 고충은 대단했지

만 장병들은 꿋꿋하게 훈련을 치뤘다.

사격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M1A1 전차의 120mm주포같은 중화

기 사격이 있고 60여 톤 이상의 육중

한 전차들이 기동을 하는 이 곳

Rodriguez range에서는 안전수칙이

철저하다. 모든 인원들은 항상 kelvar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도보로 range

를 횡단하는 일은 금하고 있다. 이 철

저한 안전 수칙은 포성이 난무하고 진

흙투성이의 위험한 사격장에서의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KTC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

격장으로 전차, 자주포, 보병 등 각종

병과들의 사격훈련을 수용할 수가 있

다. 시설도 수준 급이다. 차량 정비를

위한 정비창, 회의실, After Action Re-

view룸, 관측실 등이 있고 모든 건물들

은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

하고 있으며 카투사 snack bar도 갖추고 있

다. 미 8군은 KTC의 시설을 계속 증축하고

있으며 본지가 이번 방문 할 당시에도 새로

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아직 야전에서 텐트를 치고 침식을 해

결하고 있지만 갈수록 KTC시설이 좋아지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건물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몇 년 후에는 훈련중인 병사들을 위한 임시

숙소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됩니다"라며 훈

련중인 1-72전차대대소속 전차 사수인 김

영석 상병이 말했다.

지휘부에서도 이곳 KTC를 매우 중시

하며 이 달 실 사격 훈련일정에 맞추어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인 Tho-

mas A. Schwartz 대장과 미 2사단장인

Russel L. Honore 소장은 지난달 26일 사격

장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 중인 장병들을 격

려하였다.

서 가장 큰 규모의 비영리 주택공급 기구이

며 한국은 올해 JCWP를 주최함과 동시에

아산, 대구 경산, 군산, 진주, 파주, 태백 이

상 6개 지역에 총 136개의 가정이 살 수 있

는 집을 지으며 World Leaders Build 주요

건설 시행지역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한국 아산에서 있을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

회 웹사이트 (www.habitat.or.kr)를 통해 참

조할 수 있다.

사랑의 집짓기 1면에서 계속...

카투사 신문 김찬희

상병 김찬희

KORUS Sgt. Rozean

상병 김찬희

일병 박준영

Range 진입대기중인 1/72대대 B 중대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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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10 년 후의 나의 모습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72전차 1대대 시이중대

일병 전창경

 미 8군본사 BAND

 병장 박상철

17포병 2대대 지원포대

병장 이재영

미 8군 본사 BAND

상병 정바울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건축대학원으로 유학을 가 있을 것 같습니

다. 대학원은 건축으로 유명한 University

of Chicago 나 Ivy League의 한 학교였으

면 하고 어쩌면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겠

군요. 현재 전공은 토목 도시공학이지만

저의 오랜 꿈인 건축설계사로서 이름을 떨

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며 실무를 쌓는

과정 혹은 그 완성단계의 막바지에서 여유

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

상해봅니다.

아득한 먼 일 같기만 하다. 10년 후엔

아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

내가 일하고 싶은 투자은행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또

사랑스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도 떠오른다.

군대에 들어온지 어느덧 2년이 지나버

렸다. 특이한 미 8군 군악대에 들어와 노

래부르며 공연할 수 있었기에 나에게는 아

주 좋은 경험이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

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군생활이었기를 바

라며 아무 탈 없이 제대했음 좋겠다. 10년

후엔 30을 넘긴 한 가정의 믿음직한 가장

이 되어있을 것 같다. 자세한 나의 목표를

밝히긴 왠지 쑥쓰럽습니다. 나를 아는 우

리 동기를 무사히 제대하길!

미 8군 군악대에서 근무하면서, OH섹

션의 여러 좋은 분들과 밴드 내의 좋은 분

들과 근무하고,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

니다. 10년 후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즐겁게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케이트

보드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조그맣지만,

탄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나

중에 여러분 자녀분들게 7살 생일 때, 꼭

스케이트 보드를 사 주세요. 정말 재밌답

니다. 그리고, 동기들은 다 잘 지내지? 나

도 잘 지내!

Dashing the hopes for possible

bilateral meetings with his

South Korean and U.S.

counterparts

dashing the hope: 희망을 물거품

으로 만들다

bilateral: 상호의, 쌍무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었던 남한 및 미국

과의 쌍무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희

망 무산돼

North Korea decided to

dispatch a three-member

delegation, headed by a vice

minister-level ambassador

vice minister-level ambassador:

차관급 대사

해석: 북한, 차관급 대사를 수석 대

표단으로 하는 3 명의 대표단을 파견

하기로 결정

The heavy rain was Seoul's

biggest hourly precipitation in

37 years

precipitiation: 강우

해석: 이번 폭우, 37 년만에 시간당 최고

강우량 기록

The Korean KCTU has moved

beyond legally-guaranteed labor

activities

KCTU(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민주노총

해석: 민주노총,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

활동 한도 넘어

Human genome map rekindles

interest in once-disgraced

antibody industry

rekindle: 다시 불을 붙이다,

antibody: 항독소, 항체

해석: 인체 게놈 지도, 한물간 항체 산

업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붙여

The government is soon expected

to sound out the North Korean

minister on holding the inter-

Kor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sound out: 생각을 타진하다, 의향을

타진하다

해석: 정부, 곧 북한외무부장과 외무장

관회담 개최를 타진할 것으로 보여

The North has yet to respond to

the South's overture

overture: 제안, 신청

해석: 북한, 남측의 제안에 아직 반응

보이지 않아

Wahid impeachment being pushed

impeachment: 탄핵

해석: 와히드 대통령 탄핵 추진

He called a meeting in a bid to

end the political crisis

in a bid to: ~하려고 하여, ~할 목적

으로

해석: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회

의 요구해

Even staunchest opponents

admitted that the legal problems

have ended for the dictator

staunch: 견고한; 충실한

해석: 철저한 반대자들조차 독재자에

대한 법적 문제는 끝났다고 인정

China might withhold its

decisio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ithhold: 보류하다

해석: 중국, 결정을 장기간 보류할

수도

Brazil faces energy crunch

crunch: 위기

해석: 에너지 위기를 맞은 브라질

The jungle of pylons and power

lines on the banks of Sao

Paulo's Pinheiros river

pylon: 고압선용 철탑

해석: 상파울루 핀헤이로스 강둑에

있는 정글같은 철탑과 전선들

Peru's intelligence chief built

an empire from graft

graft: 부정이득

해석: 페루의 정보부장, 부정이득으

로 하나의 제국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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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at Two. Gunner Sabot."

"Up!"

"Fire!"

T.C.(Tank Commander)의 명령이

떨어지자 120mm APFSDS(Armor

Piercing Fin-Stabilized Discarded

Sabot) 철갑탄이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120mm 주포, 60톤 이상의 전투중량,

1,500 마력의 터빈엔진, 대당 4 백만불의

지상 최강 무기를 다루는 한국군 병사들

이 있다. 이들이 바로 미 2 사단 1-72 전

차대대의 카투사들이다.

본지는 이번 M1A1 Abrahams 전차

를 타고 필드를 누비는 미 2 사단 1 여단

의 선봉, 1-72전차대대를 찾아 탐방하였

다.

1-72전차대대는 1, 2차 세계대전과 한

국전을 포함 여러 전적을 남긴 유서 깊은

부대이다. 한국전 당시 홍천, 용산, 가평

전투에서의 공로는 세 번의 대통령 표창

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낙동강 전선

에서의 활약은 두 번의 한국대통령상과 우

수수행깃발을 따게 되는 명예를 부대에 안

겨주었다. 한국전이후 1965년 7월 1일에

2사단에 편입된 후 한국에 재 파견되어 현

재까지도 Cp. Casey에 주둔하고 있다.

이곳 1-72대대에는 약 60여명의 카투

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선 전차중

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거의 Tanker

(전차승무원)들이다. 일반적으로 4대의 전

차가 1개 전차소대를 이루며 각 소대에는

평균적으로 2-3 명의 카투사들이 있다. 우

선 전차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차는 전차장

(Tank Commander), 사수(Gunner), 장전

수(Loader)와 운전수(Driver)등 총 4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전차의 승무원들은 작은 가족이

나 다름없습니다. 훈련으로 인해 매일 작

은 공간 안에 부대끼어 함께 자고 식사를

하게되니 친해지게 됩니다"라며 1-72 전

차대대 A중대의 Distinguished Gunner인 권

효석 병장은 말한다.

미군 전차병들은 14주의 AIT(Advance

Individual Training: 주특기교육)을 받고 자

대에 온다. 하지만 카투사들은 아무런 교육

없이 도착하여 장전수로서 바로 투입된다.

사전지식과 교육이 전혀 없는 카투사들은

장전수로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전수의 업무가 수월한 것은 아니다. 해치

도 없는 전차 가장 깊은 곳에서 약 20kg 의

120mm 포탄을 좁은 공간 안에서 장전하는

것이란 직접 해봐야 그 고충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1-72전차

카투사 장전수들은 보통 3초(규정 7초)안

에 장전을 마칠 능력을 갖고 있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초기에

는 전차병의 업무보다는 기타잡일이나 detail

등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래서

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보다 적극적으로 업

무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며 B 중대

에서 일년이 넘도록 장전수의 업무를 맡았

던 김 경우상병은 말한다.

전차장은 보통 미군 E-6 이상

의  NCO만이 맡을 수 있고 운전

수는 언제나 미군 상병이상이다.

사수는 전차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전차포의 조작과 장

전수를 지휘하는, 전차장 다음의

위치가 바로 gunner이다. 사수는

또한 장전수와 운전수를 거느리

고 전차의 PMCS(Preventive

Maintenance Checks Services)를

지휘하게 된다. 이렇게 막중한 사

수의 임무를 카투사 전차병들이

맡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카투사들은 병장

이 되어서도 여전히 장전수로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군의 경우

NCO는 모두 사수 이상의 직책을

맡게 된다. 때로는 사수가 미군

상병인 경우 업무상 카투사 병장

에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사수가 되려면 뛰어난 능력도 있어

야 하지만 운과 노력도 따른다. 또한 소

속 소대나 중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지

지를 받아야 하며 부대원간의 원활한 대

인관계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사수가 되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지만 이곳 기갑대대에서는 카

투사 사수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최우수 사수라는 Distinguished

Gunner의 명예를 카투사가 거머쥐는 경

우도 있다.

1-72대대 카투사들의 뛰어난 능력

은 미군동료들을 놀라게 한다.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대에

전입을 오지만 짧은 기간 안에 업무를

KORUS Sgt.Rozean

1. Rodriguez Range 진입 대기 중

인 1-72 대대 B 중대

2. 정차 중인 M1A1의 TC cupola에서의

C중대 김영석 상병.

3. 훈련에서 복귀하여 세차라인을 기다리

는 A중대 권효석 병장.

4. 120mm 전차포를 조준 중인 A중대 권

효석 병장.

5. AAR(After Action Review)평가

를 받고 있는 D 중대 전차병들.

6.훈련애서 복귀 후 M1A1 전차의 7.

62mm Coxial LMG를 PMCS중 인 A중

대 하승희상병.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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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하고 미군들보다 뛰어난 업무능력

을 보여주며 인정받고 있다. 그 한가지 예

로는 미군들도 어려워하는 RT(Receiver &

Transmitter:무전기)조작을 카투사들은 척

척해낸다. 또한 미군들도 알아듣기 힘든 무

전내용을 카투사들은 거뜬히 듣고 오히려

그 내용을 미군들에게 다시 전달할 정도로

언어습득 능력도 뛰어나다.

전차병들이 훈련이 없을 때 하는 일은

차량정비와 장비정리가 대부분이다. 항

상 기동에 대비해 최상의 조건으로 전차

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재계획(Load

Plan)에 따라 전차에 적절한 장비들이 실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중에는 command

maintenance 라고 하는 모든 장비를 점검

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른 날에도 계속 정

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전차는 매

우 복잡하고 육중한 장비이므로 고장이 잦

으며 그로인한 정비 또한 많이 요구된다.

정비를 한다고 해서 아주 많은 기술이 필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정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전문 정비병들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전차병이라면 전차포뿐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화기를 다룬다. 전차에 장착하는 12.

7mm(일명 .50cal)중기관총과 7.62mm경

기관총은 물론 M4소총과 M9권총 같은 개

인화기도 자주 range 에 나가서 qualify 해

야한다.

1-72전차대대는 역시 전투부대답게 훈

련이 많다. 전차승무원의 숙련도 테스트는

매 gunnery 훈련 전에 치뤄진다. 이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적 전차 판별 법부터 사격

시 예상되는 비상사태 대처 요령, 각 기관

총의 안전검사, 분해, 조립 및 기능검사, 그

리고 포탄장전 요령과 그 외의 장비운용 능

력, 실 사격 훈련 및 기동훈련 등이 있다.

"신병 때는 탱크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

이 없었고 모든 것이 생소했었습니다. 교육

이라고는 자대에 와서 매뉴얼을 공부를 한

것이 다였습니다.

실제로 탱크에서

일하며 배우는 것

이 더 도움이 되었

습니다"라며 A중

대의 선임병장 차

인모 병장은 말했

다.

야전훈련은 육

체적으로도 힘들

지만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다고 한

다. 훈련의 종류는

직접 포를 쏘는

gunnery훈련이 1

년에 2-3 회(한번

나가면 2 주가 보

통이다.) 있고, 가

상 전시 훈련인

Warsteed(약 열흘

정도)가 연간 1회

정도, 경우에 따라

서는 Warsteed전

에 Warsteed

preparation(약 1

주정도)이라는 훈

련이 따로 있다.

이 두 가지훈련이 기본적인 대규모 FTX훈

련이고 부대 상황에 따라 기지방어훈련  및

소규모 전술기동 훈련을 한다.

Gunnery훈련 때는 보통 각 전차 당 50-

60발정도의 포탄을 소모하는데 이 경우 사

격 후 포신을 청소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5 ,6 명의 병사가 전봇대 만한

cleaning rod 을 포신 안으로 넣고 그것을

밀고 당기면서 청소하는 것은 혼자서 M-

16을 PMCS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다.

훈련도 힘들지만 훈련 뒤에 언제나 기다

리고 있는 inspection 도 매우 힘들다.

barrack inspection을 하듯 전차를 검사하

는데 전차 외부를 닦는 데에만 1주일이 걸

리고 큰 훈련의 경우 대대장과 대대원사가

직접 검열을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전차병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alert(비상)일

것이다. 비상은 일반적으로 이른 새벽에 걸

리게 되는는데 이 경우 모두 잠자리를 뛰쳐

나와 완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전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 1시간 안에 마쳐야 한

다.

또 비상의 경우 ammo uploading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는 전차 안에 포탄을 일일

이 수작업으로 적재하는 일을 말한다. 실었

다가 비상이 종료되면 다시 꺼내서 inventory

를 하는데 전차의 좁은 해치로 수십 발의

포탄을 싣는 일은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는

일이다. M1A1전차는 보기와 달리 내부가

매우 비좁다. 이 비좁은 공간에 총 40여 발

의 포탄을 차곡차곡 적재하게 되는데 이 작

업은 무거운 포탄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

여 상당히 힘들고 손가락 부상이 잦은 작업

이다.

1-72전차대대에는 전차병들만이 전부

는 아니다. 본부중대의 박격포 소대, 수색

소대, 본부소대, 인사과, 의무대, 통신대,

공급부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투사의 임

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전차 중대들을 위해

연료, 탄약, 통신, 정비,

심지어는 따뜻한 식사까

지도 제공하는 우리 본

부중대가 없었다면 어떻

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

니까?" 라며 본부중대 작

전과의 안상현 상병은

말한다.

이들이 없다면 일선

전차중대들은 막강한 전

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박격포와 수색소대

의 임무는 전차중대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 밖에 본

부중대의 의무, 통신, 공

급 등 각 부서들이 후방

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M1A1전차의 최대 전투

력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미

군들과 대화를 나누십시

오. 영어실력을 떠나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

은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각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카투사들의

위상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는

시간을 때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 생

활 열심히 하십시오"라며 C 중대 김영석

상병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KORUS Sgt.Rozean

카투사 신문 김찬희

상병이 카투사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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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ELLER

WEBS I TE

소요 ROCK  Festival 2001
'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제 여름 록

페스티벌과 장대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

었나보다. 지난 7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동두천 소요산 자락에서 펼쳐졌던 ' 소요 록

페스티벌 2001' 이 이러한 장대비 징크스

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최고의 스래쉬 메

틀밴드, 'MEGADETH' 가 헤드라이너로 나

선 것에 충분히 만족해야겠다.

이번 행사는 ' 메가데스' 를 위한 페스

티벌이었다. 첫날 비로 무대장치에 약간

의 문제가 생겨 본격적인 공연은 둘째 날

로 미뤄졌으며 스테이지 정리와 메가데

스가 사용할 장비 세팅으로 공연 시작이

지연되자 이날 모인 3000 여명의 관객들

은 점점 악에 받쳐가기 시작했고 이재수

가 나와 'Still Loving You'를 부르더라

도 충분히 광분할 수준에 이른 이들 앞에

서 첫 테이프를 끊은 팀은 'Twotown'

이라는 대구 출신 하드코어 밴드였다. 열

광하며 바디서핑에 슬램댄스를 시작한 관

중들과 이를 제지하는 전경 바리케이트

간의 힘겨운 광경. 'Press ' 패스를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기자는 포토라인에서 나

몰라라 편하게 사진 찍는 척 했지만 압사

직전의 관객들이 왠지 모르게 부러운 마

음이 들었다.

Claymore 라는 랩메틀 밴드, 광주출

신 펑크밴드 낙장불입, 제한 시간을 넘겨

진행요원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미 이

성을 잃어버렸던 Lazy Bone 이라는 스

카펑크 밴드, 멤버 수 7 명에 보컬만 3 명

이라 기자의 favorite 꽃미남 밴드 클릭

비를 연상시켰던 핌프록 클랜 Johnny

Royal 까지. 낯선 인디밴드들이기는 했

지만 뭔가 때묻지 않은 모습이 보기 좋았

다. 별무리 없이 진행되던 공연이 또다시

갑작스런 비로 중단되었고 이 때문에 밴드

출연순서에 조정이 가해져 피날레를 장식

하기로 한 메가데스가 다음 날 스케줄로 인

해 앞당겨 무대에 서게 됐다는 진행요원 박

은석 씨의 멘트가 들려왔다.

도원경과 No Mark의 무대가 끝난 후

다시 한 번의 긴 무대세팅과 사운드 체크

의 시간이 이어지고 무대가 점멸됐다. 드

러머 Jimmy DeGrasso가 가장 먼저 모

습을 드러낸 후 뒤이어 속속 등장하는 메

가데스의 멤버들. 걸레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검은색 잭슨

플라잉 V 기타를 휘두르고 있는 저 사람.

요즘 고등학교 축제를 돌아다녀 봐도 온

통 RATM 과 림프비즈킷이 물결치는 것

이 현실이지만 기자가 고등학교 다닐 시

절만 해도 메가데스의 리더 데이브 머스테

인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우상 중 하나

였다. 그런 그를 불

과 1미터 앞에 두

고.

새 앨범 수록곡

으로 문을 연 그들

은 시종 너무도 진

지한 연주를 들려

주어 처음에는  적

응이 잘 안 됐지만

탈퇴한 기타리스트

마티 프리드먼을

꼭 닮은 알 피트렐

리와 머스테인의

트윈 기타가 주고

받는 완벽한 하모

니는 정말 대단했

다. 신작 수록곡은

물론이고 예전 히

트곡들을 두루 들

려주며 지난 그들

의 전성기 시절 모

습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요구도 충

분히 만족시켰다.

록음악사의 명곡 'Hangar 18' 과 이 곡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새 음반 수록곡

'Return to Hangar'의 연이은 연주는 공연

의 그러한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

으며 관객들 반응 또한 이 부분에서 절정에

달했고 기자 역시 사진 촬영이란 ' 직무'

를 그 순간 망각해 버렸다.

한 시간을 넘긴 짧지 않은 연주를 끝내

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멤버들을 그냥 놔

둘리 없는 관객의 외침. 마치 짜고 치는 것

처럼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다시 등장한 그

들은 ' 솔로보다 리프가 더 어렵다' 고 혀

를 내두르며 연습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

'Holy Wars...The Punishment Due'를 마

지막으로 남기고 더 이상의 외침을 뒤로 한

채 황급히 공연장을 떠났다.

한 시간 반 동안 특별한 멘트 없이 줄기

차게 내달았던 그들의 공연. 마티 프리드

먼과는 또다른 밴드의 기타미학을 정립한

알 피트렐리, 카리스마 그 자체였던 데이

브 머스테인의 정교한 핑거링, 톤감각 그

리고 특유의 비음섞인 목소리는 소요산 뒷

자락에서 퍼져오는 자연산 리버브에도 굴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으며

' 프로페셔널 연주란 이런 것' 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주었다.

메가데스에 이어 곧바로 무대에 선 팀

은 크래쉬였다. 하지만 또다시 퍼붓기 시

작한 폭우로 그 날 공연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예정되었던 나

머지 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고 그 중 여

기저기 잘한다고 소문난 ' 예레미' 라는 밴

드의 연주 모습을 학수고대했던 기자도 어

쩔 수 없이 아쉬운 발걸음을 달래며 이번

행사를 마감했다.

샐러리맨 랑베르의 일상을 그

림 이야기로 풀어낸 유쾌한 소품.

배경은 점심시간의 한 식당. 늘 같

은 패거리의 손님이 같은 시각, 같

은 자리에 앉아 축구 얘기와 정계

개편 논쟁을 반복한다．어느날 랑

베르에게 애인이 생기면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인다. 책이 출간된

1965 년은 프랑스에서 시작돼 전

유럽을 달군 "68 혁명" 이 일어나

기 3 년 전．" 급진 사회주의자들

은 좌파가 아냐, 민중선동가지!”

“말도 안돼,35 년엔 좌파였어”식

탁 위 대화는 정치가 일상이나 미

학, 예술과 뒤엉켰던 60년대 프랑

스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랑베르씨

장 자끄 상뻬/ 열린책들

Twin Turbo

http://www.twinturbo.co.kr

스포츠카 매니아들이 정보를 공

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

다. 국내외 자동차에 관한 소식들

이 업데이트 되며 이곳을 통해 전

국 자동차 검사소의 위치 확인, 교

통법규 위반 시 벌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 요령, 자가

정비 요령, 중고차 고르는 요령 및

자동차 cc 별 세율과 운전 에티켓에

관한 도움도 얻을 수 있다.각국 자

동차 사이트 링크와 스포츠카 장비

와 튜닝에 관한 조언, 그 밖에 유명

스포츠카 갤러리와 동영상 등의 각

종 자료가 제공되며 자동차 사고 팔

기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Special Repor t :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솔로 연주중인 메가데스의 리더 Dave Mustaine

바디서핑을 하며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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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1장

■  어 색 한  표 현

우리가 어색한 영어 표현(Konglish)

을 쓰면 과연 원어민들(native

speakers)은 전혀 알아 듣지 못 할까요?

제 경험상(in my opinion) 꼭 그렇지는

않지요. 언어학적으로(linguistically

speaking) 말해서, 의미의 전달은 입으

로만 구사되는 언어(oral language)뿐

아니라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s),

상황(situations), 동작(gestures)을 통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

요한 사실은 지식이 많은(well-

educated) 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눈

치가 빠른 사람(shrewd and clever))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말에도

"척 하면 척이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틀릴까봐 걱정 하지

말고 편안한 기분으로 영어를 구사해 볼

까요?

1. It's lightening study.

2. My stomach is up and down.

3. We're friends.

해설 및 번역)

1. 영어로 lightening 은 ' 벼락' 이지

요. 이제 보니 영어로 ' 벼락치기' 를

표현하고 싶군요. 이 표현은 원어민

이 아무리 지식수준이 높아도 여간해선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It’s cram time.

번역) 벼락치기 공부하자.

2. "속이 울렁울렁 거리다"를 우리식

영어로 표현했지요. 면접장에서 초조해

하며 이런 표현을 한다면 옆에 앉은 원어

민은 충분히 이해하지요.

하지만 바른 영어표현은 아닙니다.

: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번역) 긴장돼서 속이 울렁울렁 거려

요.

3. 친한 친구한테 돈 빌릴 때 특히 많

이 사용하지요.  "야 우리 친구잖아." 이

럴 때 원어민들은 "Be a pal!" 이라고 하

지요. 물론 "We are friends" 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집어 표현 한 건 아닙니

다.

: Be a pal!

번역)  "야 우리 친구잖아!"

Conversations)

1. A: It's cram time.

    B: Again? You have to study for

your future not for good grades.

2. A: Hey what's up? You look pale.

    B: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A: Why? What's the matter?

  B: I've got a make-up test tomorrow

but I didn't study yet.

 3.  A: Tommy, can I borrow ten bucks?

    B: Do you remember? You didn't

pay me back my 5 bucks yet.

  A: Come on, be a pal!

  B: All right. But you have to pay

me back by this Saturday, okay?

■ W h a t  d o  y o u  t h i n k  o f

K o r e a ?

요즘 우리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외국

인과 우리나라 통역과의  인터뷰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통역자의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한국

에 대한 소감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가

끔  "How do you think of Korea?" 라

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표

현은 비 문법적입니다. 물론 의사소통 자

체로는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지만 오늘

은 정확히 연구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표현을 봐 주세요. 어떤 표현이

어색한가요?

"이 소설에 대한 소감은?"

1.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2.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3.  How do you feel about this

story?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2 번 문장은

어색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온 세 문장 모두는 의문문 형

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1 번 문장을

평서문 형태로 바꿔보면 You think

about this story what. 또는 You think

about what.으로 풀어 볼 수 있지요.  다

시 말해서 this story = what 으로 쓰이

고 있군요. 이때 this story 는 명사이므

로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what이 격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문

장이라 볼 수 있지요.

2번 문장을 평서문으로 고쳐보면 You

think about this story how. 또는 You

think about how 입니다. 이 문장에서

this story 는 how 와 동격이 될 수 없습

니다. 이유는  'this story'는 명사인 반

면 'how' 는 부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치사about 뒤에는 명사

가 와야지  부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3번 문장은 옳지요.  이유는 think 동

사와 feel 동사의 의미상 차이 때문입니

다.  think 는 ' 무엇을 생각하다' 로 ' 무

엇' 이라는 명사를 강력히 필요로 하고

feel 은 ' 어떠하다고 느끼다' 이므로 ' 어

떠하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를 필

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옳지요.

잘 아셨죠? 이제부터  외국인에게 한국

에 대한 소감을 물어 볼 때도 "What do you

think of Korea?" 또는 "How do you feel

about Korea?" 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 S l a n g  ,  S t r e e t  t a l k

오늘은 비속어(s lang  and  s t r ee t

talk)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떠나서 저는 속어를 "

생활에 활력을 주며 하나됨(feel ing of

oneness)을 느끼게 하는 양념적인 표현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친

한(close friends) 원어민에게 영어의 속

어를 쓰면 그들도 친근감(oneness)을 느

낄겁니다.

1. A: Hi, pumpkin? What's up?

    B: I'm still alive and kicking.

2. A: What's this stuff?

    B: Beats me!

3. A: Hey look at that hot bod!

    B: You've got it! She is a killer.

번역 및 해설)

1.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보고 ' 호박'

이라고 부르면 무척 화를 내더라고요, 하

지만 미국에선 귀여운 여자친구 또는 귀

여운 사람을 부를 때 ‘호박아!

(pumpki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인들이 좋아하는 pumpkin pie 란 빵도

알아두세요.

    A: 안녕 내사랑, 잘 있었어?

    B:  응 잘 먹고 잘 살고있어.

2. 속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친한 사

람끼리 쓰는 겁니다. 초면에 이런 표현들

을 쓰면 안되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stuff 이란 그저 ‘물건’ 을 의미하지

요. 그리고 bea t는 우리말로 “때리

다” 그러니 Beats me! 란 우리말의 속

어로 정말 모를 때 “때려 죽여도 몰라”

라는 표현과 너무 유사합니다.

    A: 이거 뭐야?

    B: 내가 어떻게 알아?

3. 우리도 그렇지만 원어민들도 속어

는 남자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지요. 언어

학적 눈으로 보니까 청소년들은 남자다

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bod 은

body 의 준말로 여자의 몸을 묘사하지요.

그리고 k i l le r 는 우리말과 유사한 “끝

내주는것, 사람”을 의미 합니다.

    A:  야, 저 여자애 좀 봐. 몸매 끝내준

다.

    B:  맞아, 죽여주는군.

물랑루즈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 사교

계의 정점 물랑루즈로 파리의 모

든 권력과 돈 그리고 남자들이 모

여든다. 물랑루즈의 아름다운 뮤

지컬 가수 샤틴에게 모든 남자들

은 시선을 집중하지만 자신의 신

분상승과 성공을 위해 야심을 가

지고 있는 샤틴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파리에 머

물게 된 젊고 이상에 사로잡힌 시

인 크리시티앙은 기인 화가 로트

렉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끌려

물랑루즈를 방문 한다.

감독: 바즈 루어만

주연: 니콜 키드만

Hey, Come On!

신화

2.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3. 벌써 1년/BROWN EYES

4. 미안해요/ 김건모

5. 꿈을 모아서/SES

6. Jumpo Mambo/cool

7. 좋은 사람/Toy

8. 빛/ 제이

9. 축복/ 강성훈

10. 처음처럼/ 성시경

11. 비(悲)/N.R.G.

12. 추락/ 백지영

13. Crying/플라워

14. 해변 Mood Song/ 윤종신

15. 아주 오래된 연인들/ 클릭B



안  녕  하  세  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아나운서 손미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직업의 대명사 아

나운서.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활발한 활

동을 보여주고 있는 손미나 아나운서와 인

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인터뷰 도중 정말 많

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인과 사진촬

영을 요청해 오는 바람에 간간이 말이 끊겼

지만 한사람 한사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

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으며 인터뷰 질문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여 대답해 주는 모습

에서는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자기 소개

KBS 아나운서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손미나라고 합니다. 현재 '뉴스 투데이',

'가족오락관',  '희망을 함께 나눔을 함께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밤을 잊은 그대'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는데 특히 군

인들한테서 사연이 많이 와요.

-아나운서가 된 계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KBS에서 어

린이 아나운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그것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잠재의식

속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대학에 진

학하고 그 사이에 외국여행도 많이 하면

서 예전에는 몰랐던 나의 부분을 알게 됐

어요.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많은 사람들

을 만나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은 무

모하게 KBS 한 곳에만

원서를 넣었는데 운좋게

합격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하다

고 들었는데, 아나운서

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지

제가 입사할 때 위성

방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시험방

송단계라 아직까지 기대

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뮤

직타워 진행할 때 외국

뮤지션을 통역없이 직접

인터뷰할 수 있었던 일

이나 그것을 계기로 음

악잡지에 객원기자로 활

동 할 기회가 생겼던 것

등이 있겠네요. 또, 아

시아 태평양 영화제 시

상식에서 영어로 사회를

보기도 했고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

아요.

-기억에 남는 방송

기억에 안 남는 방송이 없어요. 다 애

착이 가요. 그 중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많

이 울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가족오락관 진행을 맡았을

때 일인데 그 시절 제 남동생이 군대에

갔어요. 고참들이 누나 있냐고 물어보길

래 없다고 하면 어차피 들통이 나니까 결

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런데 어

느 날 가족 오락관 진행 도중에 허참 씨

가 손미나 씨 동생분도 군대에 있지 않냐

고 물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름은 뭐고

하면서 다 말해버린 거에요. 그걸 보고

동생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고 합니다.

-아나운서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하

고 느낄 때

몇 해전에 동두천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곳 현장 스

케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입사

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서 그

랬는지 처음에는

꼭 내가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나

가보니까 그게 아

니었어요. 그곳

에 사시는 분들이

힘들게 자기의 보

금자리를 마련했

는데 그것들이 몽

땅 물에 잠겨 모두 잃고 비에

젖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말

리면서 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독약

을 뿌려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힘을 모아 이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멘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주머니 한 분

이 저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

에요. 그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 것도 없

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힘이 돼주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미생활

재즈댄스와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이

제 바꿔보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쳐왔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에요.

-이상형 남자, 결혼 계획

작년만 해도 이것저것 조건이 있었는

데 그럴 시기가 지나서 그런지 이젠 없어

졌어요. 주위를 봐도 특별히 소개팅 같은

의도된 만남보다 우연치 않은 계기로 만

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만

날 경우 편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

건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느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

범한 남자 만나 소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

다는 말을 선배

들에게 듣곤 해

요.

-어떤 아나운

서가 되고 싶은

지

진실한 모습

으로 마음에 없

는 말을 이야기

하지 않는 아나

운서가 되겠습

니다. 전문적인

분야의 프로그

램을 맡아 필요

하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진행하

고 싶어요. 또,

다른 아나운서들

도 마찬가지겠지

만 제 이름을 건

토크쇼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사적인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의 진실한 사는

얘기를 다루는 것이어도 좋겠어요. 무엇보

다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아나

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 주위에 카투사로 복무한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미

국사람이 싫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면

에 오히려 미국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

는데 막상 같이 생활해 보니까 정말 좋은 미

군이 많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불안해 지는 것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카투사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Profile

이름: 손미나

생년월일: 1972년 12월 2일

학력: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

        KBS 아나운서 공채 24기

키: 167cm

카투사 신문 김태완

카투사 신문 김태완

일병 박준영


